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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

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

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

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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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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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자리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을 단호

하게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판단할 때면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빠져들려는 모든 가지를 자르는 것만

이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복음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예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자르시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타

인들은 환영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

하느님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마르 9,40. 43)

새겨보기


